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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내용

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

저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. 이번에 
여행을 하면서 대만의 다양한 먹거리를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.

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망고빙수, 닭튀김, 문어꼬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.
첫째 날 저녁에는 숙소 근처에 있는 시내에 가서 망고빙수를 먹었는데 왜 대만이 망고
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. 그만큼 망고빙수를 파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
었고 빙수 뿐만 아니라 망고젤리, 망고과자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파는 제품들도 엿
볼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감귤이 유명하듯이 대만도 그 
지역의 특색 있는 과일을 많이 홍보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또한 대만의 야시장에 
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야시장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음식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
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. 이곳에서는 문어꼬치, 버섯, 치즈감자 등을 
먹었는데 대만의 특유한 냄새가 풍기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해 볼 수 없
는 음식들이여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. 야시장의 상인들은 안녕하세요, 얼마
입니다 등의 기본적인 한국말은 할 수 있었고 깎아준다거나 묶어서 사면 더 싸게 해준
다는 식으로 관광객들을 공략하기 위한 제스처도 취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
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숙소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여행지 근
처에 가보면 거의 세븐일레븐이 대만을 독점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세븐일레븐 
편의점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. 간간이 패밀리마트도 눈에 보였지만 세븐일레븐이 대
만의 최대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저는 아침밥을 해결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
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. 삼각 김밥, 주먹밥, 라면, 샌드위치 등 요즘 HMR
시대를 잘 반영된 상품들이 있었고 1인 가구를 위한 상품도 다양했습니다. 그리고 무



엇보다도 제일 놀라운 사실은 신선한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한국에 
있는 편의점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대만 편의점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.
또한 매장 내 테이블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혼밥족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추고 있었
습니다. 이렇게 대만 편의점을 구경하면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도 그
에 맞게 상품의 다양화나 매장의 다양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
수 있었습니다.
여행 마지막 날에는 쇼핑을 하기 위해 까르푸라는 곳에 갔는데 제품들이 다양하게 진
열되어 있었습니다. 특히 관광객들을 위해 꼭 사야할 것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제품을 
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한국의 김과 라면들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역활동이 활
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일본제품이 거의 대부분
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였습니다. 일본에 가면 충분히 사올 수 있는 제품들이 대
만의 까르푸에 많았고 그 나라의 특색있는 제품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
로 남았습니다. 이렇게 여행을 마치면서 대만의 식품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고 
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
있었습니다. 또한 대만의 식품시장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
다소 아쉬웠던 점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
시간이었습니다.

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

저는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식품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
한 식품시장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. 따라서 좋은 기회로 대만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
다. 그래서인지 막연하게 먹거나 놀고 오는 게 아닌 전공 관련 여행이라는 사실을 되
새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
공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고 사진도 찍어가면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
습니다. 친구들과는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두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떠나
기 전부터 계획을 잘 세워두고 가서 그런지 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잘 해나갈 
수 있었습니다. 다소 아쉬웠던 점은 비가 계속 내려서 날씨가 안 좋았던 점입니다. 하
지만 그마저도 서로 추억이라고 말하며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여행을 하
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해
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항상 모든 일에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해
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친구들과도 협동심을 잘 기를 수 
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여행을 하는 도중에 택시기사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
답답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니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
게 전공 여행도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서 매우 뜻 깊었고 이
번 경험을 기회로 삼아 다음에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


